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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홍진경 "재혼 생각 없다…마음의 준비 안 돼"

등록 2026.01.16 10:26:45

[서울=뉴시스] 방송인 홍진경이 15일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재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

=KBS 제공) 2026.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지난해 이혼을 발표한 방송인 홍진경이 재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배우 황신혜, 장윤정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선 재혼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황신혜는 올해 싱글 21년 차라며 딸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

고 밝혔다.

그는 "그때 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다. 학교 다니다가 기사가 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이혼이 뭔지 모르는데 친구들 집에

가면 엄마, 아빠들이 말하지 않나. 오히려 딸한테 상처 될 거 같아서 먼저 발표했다"고 털어놨다.

역시 이혼 아픔을 겪은 장윤정도 "이전부터 불화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알았다"며 "큰 애는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학교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둘째는 배앓이했는데 표현을 못 하니까 배앓이해서 마음이 아팠다"고 회상했다.

이어 "나중에 불러서 밥을 먹었다. '학교 생활 어떠냐'고 물어보니 딸이 내 친구 중에 이혼한 엄마, 아빠 되게 많다'고 했다. 오

히려 날 안심 시켜주더라. 엄마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숙은 "딸이 엄마한테 연애하라고 부추긴다던데"고 하자 황신혜는 "예전에 연애 한번 했었다. 진짜 너무 예쁘고 젊은데

남자친구 만들라고 한다. 나가서 애쓰고 난리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장윤정은 같은 질문에 멋쩍은 듯 웃었다.



그러자 황신혜는 홍진경에게 "재혼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주우재도 "(이혼 후) 한 번도 안 사귀었냐"며 궁금해했고, 홍진경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전혀 생각이 없다"고 했다.

홍진경은 2003년 5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으나 지난해 8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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